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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경 공부  

8월 23일 본문 

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다 

핵심 구절: “그러므로 내가 네게 상기시켜 주노니, 

내 안수함으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

불태우라.” 

디모데후서 1:6 

선정된 성경 구절: 

디모데후서 1:1-14; 3:14,15 

사도 바울에게는 친자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, 

디모데를 “믿음 안에서 내 친아들”이라고 다정하게 

부른 것은 그의 깊은 애정을 보여줍니다. (디모데전서 

1:2) 그는 모든 신자들을 자신의 영적 자녀로 

여겼으며, 오랫동안 그 곁에서 충성스럽게 섬겨 온 

디모데에 대해서는 특히 그 감정이 강했습니다. 

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, 

특히 진리를 갓 믿기 시작한 이들에게 주는 건전한 

조언입니다. 이 말씀은 자신의 삶을 주님과 그분의 

사역에 전념하고, 각자의 재능과 기회에 따라 주님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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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역자나 종으로서 유익하게 쓰임받기를 추구하는 

이들에게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. 

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죽음을 앞두고 

있을 무렵, 디모데에게 전한 것입니다. 디모데는 더 

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, 사도와 함께 수년 동안 

수고해 온, 아마도 40세 전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. 

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,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

사역하고 있었으며, 그곳에서 그의 이름을 딴 

서신들을 받았습니다. 

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상기시키며 

자신을 소개합니다.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

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은혜를 

입음으로써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. 

그 후,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

생명 약속의 조건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. 

사도행전 9:3-20; 22:14,15 

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이 맑다는 점, 

디모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점, 그리고 

에베소에서 헤어진 후 다시 그를 만나고 싶은 소망을 

언급합니다. (디모데후서 1:3, 4) 두드러진 지위에 

따르는 위험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

겸손하고 신실하며 성경에 굳게 뿌리내리도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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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려했습니다. (디모데후서 1:13) 그는 하나님께서 

말씀으로 주시는 능력 안에서 굳건히 서야 했습니다. 

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

물려받은 진실한 믿음과 경건함을 상기시키며, 

이러한 유산이 그의 마음에 견고한 기초를 놓았음을 

확신시켜 주었습니다. (디모데후서 1:5) 다른 성경 

구절들에서도 경건한 부모가 자녀에게 인격의 

기초를 마련해 주면, 그 위에 유익한 삶을 세울 수 

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신명기 6:6,7; 잠언 22:6; 

에베소서 6:4 

사도는 디모데에게 그 안에 있는 “하나님의 은사”를 

“불태우라”고, 즉 새로운 힘으로 다시 불을 지피라고 

격려했습니다. 또한 그는 디모데에게 두려움에 

굴복하지 말라고 경고하며, 하나님의 영은 두려움의 

영이 아니라 “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의 영”임을 

상기시켜 주었습니다. (디모데후서 1:6, 7) 이러한 

영은 용기와,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 어린 

헌신, 그리고 열정을 발휘할 때의 현명한 판단력을 

낳습니다.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영을 

점점 더 얻어, 주님을 섬기는 일에 두려움 없이 

지혜롭게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

바랐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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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모데후서 3:14, 15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가 

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, 이 가르침이 

구약의 “거룩한 성경”과 예수님 및 영감을 받은 

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그에게 전해졌음을 상기시켜 

주었습니다.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용기를 얻었듯이, 

우리도 이 사랑하는 사도의 말씀을 통해 힘을 

얻읍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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